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6.(금) 09:00 배포 일시 2022. 9. 16.(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봉수 (044-203-2724)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개막 2주 만에 관람객 5만 명 돌파

 - 작품 23점이 판매되는 등 작품 구매에도 관심 증가
 - 마지막 작가와의 만남은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 배우 정은혜 작가와 함께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주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에 개막 후 2주 동안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밝혔다

(9. 14. 현재 52,439명 방문). 지난 12일(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전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14일(수)에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디자이너 이상봉 씨(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원장)가 춘추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했다.

  개막 첫 주 손영락 작가의 작품 「밧」이 처음 판매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수)까지 작품 총 23점이 판매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은혜 

작가가 출연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첫 촬영이 있던 날의 ‘영희’

(정은혜 작가 본인)와 ‘영옥’(배우 한지민 씨)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인 

「영옥과 영희」를 구매했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예술하는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떠올리며, 집무실에 걸어놓을 작품으로 아이들이 천진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순화 작가의 「추억의 편린들」을 구매했다. 

  지난 8일(목), 문체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담고 있고, 지난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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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예술인의 예술시장 

진출과 창작물 유통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실제 작품 구매로 이어져 장애예술인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특별전 폐막 전 마지막 주말에도 작가와의 만남은 계속된다. 

17일(토) 오후 2시에는 김은지 작가, 방두영 작가, 18일(일)에는 정은혜 

작가가 관객들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19일(월)까지 열린다.

  한편, 개막 이후 춘추관 전시장에는 영화 <코다>의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 씨, 원로 배우 김지미 씨, 김동호 전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등 문화

예술계 인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성공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도각스님, 

천도교 주용덕 종무원장,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방문했다. 

따로 붙임  장애예술인 특별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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